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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오카야마 성인식에 관하여】 

지난 3일 연휴에는 각지에서 신 성인의 출발을 축하하는 성인식이

개최되어 저도 지난 1월 11일 오카야마시의 성인식에 참석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실행 위원들이 딱하게

여겨졌습니다.  

오카야마 돔에서 개최된 식은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인 미야타니 유리아

씨의 인사로 시작했지만, 대부분 사람이 인사말은 뒷전으로 한 채,  

중학교별로 그룹을 이루어 반가운 친구들과의 수다에 열중했습니다. 

저와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인사말

도중에 그들에게 주의를 시키며 청취를 촉구했지만, 식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심한 말은 삼갔습니다.  

그 후, 인사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니 성인식 참가자 중 한 명이

다가와 「시장님은 지나치게 친절하다. 이런 분위기에선 안 통한다. 더욱

엄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라고 하고, 내빈들도 「이것은 마치 교육붕괴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내빈으로 출석한 3명의 시 의회 의원으로부터는

잘 주의를 시켰다는 격려의 말씀도 들었지만, 뒷맛이 쓴 회장을 뒤로

했습니다.  



또한,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으니, 산뽀토 타카마츠에서

개최된 다카마쓰시의 성인식 모습이 비치어져 정연하게 식이 거행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건 장소를 포함한 식의 세팅 등 오카야마 측의

사전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져 재차

반성했습니다.  

신 성인의 대부분은 평생의 추억이 될 성인식을 원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실행위원회 분들과 잘 상담하여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멋진 행사를

거행하고 싶습니다. 


